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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와 형상이 제어된 무기질 나노다공 소재의 합성과 응용
황종국 교수
아주대학교 화학공학과

무기질 나노다공성 소재는 균일한 기공 크기, 높은 기공 부피와 비표면적을 가지고 있어 에너지 저장 및 전환 장치, 촉매, 약물 전달 등 다양한 응용분야에 널리 활용되어 왔다. 1992년 최초로 균일한 기공구조를 갖는 다공성 실리카 소재가 개발된 이래, 다공 소재의 활용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공 구조 및 입자의 형상을 제어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왔다. 본 강의에서는 무기질 나노다공 소재 합성의 기본 원리와 역사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로의 응용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고분자 물리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된 블록 공중합체 (block copolymer) 및 고분자 블렌드의 자기조립 현상을 이용하여 무기질 다공 소재를 합성하는 방법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할 것이다. 블록 공중합체의 자기조립을 통해 구조규칙성 다공 소재를 합성하는 1세대 기술, 외부 나노입자의 공간적 위치를 제어하는 2세대 기술, 별도의 후속공정 없이 간단하게 나노구조 (5- 50nm: 기공의 크기, 구조, 배향) 및 거시적구조 (100 nm이상: 입자의 형태와 크기)를 동시에 제어하는3세대 기술에 대해 소개할 것이다. 제어된 구조와 형상이 실제 응용분야의 성능향상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에너지 저장장치 (2차전지 전극재)를 중심으로 논할 것이다. 

